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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I 디자인 출원 시대의 도래  

– 지식재산처 가이드라인으로 본 등록 요건과 기업의 대응 전략 –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전, 반도체 장비, K-뷰티 패키징, 엔터테인먼트 굿즈 등 산업 전반의 디자인 

영역에 깊숙이 활용되면서, 이를 둘러싼 지식재산권(IP) 확보와 보호가 기업의 핵심 R&D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AI 기반 창작물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그 실무적 의미, 그리고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 AI 활용 디자인의 등록 요건과 '자연인'의 기여도 

AI 를 도구로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디자인보호법상의 기본 요건인 신규성, 창작비(非)용이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디자인 설명란에 AI 를 활용하여 

창작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창작자로 기재된 자연인이 해당 디자인 완성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하였는지가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출원인이 생성형 AI 의 결과물에 대한 자연인의 수정, 

보완 등 실질적 창작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디자인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프롬프트 입력과 신규성 상실의 리스크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프롬프트 입력 단계의 리스크입니다. 오픈소스 형태나 보안이 취약한 생성형 AI 

서비스에 기업의 핵심 디자인 소스나 아이디어를 입력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가 AI 서비스의 학습 정보로 

활용되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디자인이 출원되기도 전에 법적으로 공지된 것으로 간주되어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이 상실됨으로써, 권리화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의미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가 생성한 결과물과 자연인의 창작 기여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간 실무상 

모호했던 AI 활용 디자인의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정보 노출이 곧 신규성 상실로 직결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기업의 R&D 부서에는 새로운 차원의 보안 관리 책임이 부과된 셈입니다. 

 

[판례·법령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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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응 방안 

 

(1) 창작 과정의 IP 타임라인 자산화 

AI 프롬프트 작성부터 최종 도면 확정까지의 R&D 데이터 히스토리를 아카이빙하여, 향후 심사관의 실질적 

기여도 관련 보정 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도면의 일관성 사전 검증 

AI 생성 도면 특유의 다각도 왜곡 현상을 심사 전에 정밀 보정하여, 도면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거절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3) 프롬프트 입력 정보에 대한 사전 확인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약관에 입력 데이터의 학습 활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학습 제외(opt-out) 

옵션이 있다면 반드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핵심 디자인 소스는 입력을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생성형 AI 를 활용한 디자인 출원은 정형화된 기존 출원 방식과 달리, 심사 단계에서 사람의 실질적 기여 

여부와 도면의 일관성, 신규성 유지를 종합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절차입니다. 이번 지식재산처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으나, 동시에 기업에는 프롬프트 기록 관리와 

정보보안이라는 새로운 실무 부담을 안겼습니다. AI 디자인의 도입을 검토 중이거나 이미 활용 중인 

기업이라면, 창작 과정의 기록화와 보안 체계 정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법인 YNP 는 다양한 첨단/제조 산업군 기업들의 소중한 지식재산과 기밀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AI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특허법인 YNP 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6 YNP IP 

 

 


